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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몰래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람 왕은 계획이 매번 실패하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람 왕:  우리 중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계획을 이르는 것이 아니냐?

신    하: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왕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라도 

모두 알아내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 줍니다.

아람 왕: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를 잡아오도록 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열왕기하 6장 8 ~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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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    환:  엘리사 님! 엘리사 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사    환:  엘리사 님! 엘리사 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엘리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셨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셨고,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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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해 주세요.”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사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우리가 저들을 공격할까요?

엘리사:  그러지 마십시오. 떡과 물을 그들에게 

먹여 주고 돌려보내십시오.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했고, 아람 군사들은 돌아

간 후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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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사

1. 두 사람은 수많은 아람 군사들을 보고 어떻게 말했나요? 아래에 적어 보세요.

2.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

다. 다음 말씀을 찾아 쓰고 ‘너(네)’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 보세요.

          						       (이사야 41:10)

엘리사의 사환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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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아래 그림을 보고 적어 보세요.

* 정답은 다음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① 기도할 때		          ② 슬플 때		           ③ 말씀을 읽을 때

	    ④ 외로울 때		          ⑤ 기쁠 때		       ⑥ 욕하며 거짓말할 때

  다음 말씀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에 색칠하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색칠을 하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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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모래밭 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긴 모랫길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보여 주고 있었습

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늘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동안 큰 고통을 당했을 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저와 늘 함께하신다고 하셨잖아요.”라고 그가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왔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 정답 :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계십니다.




